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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포털뉴스와 언론사닷컴 뉴스댓글에 나타난 이용자들의 정치이데올로기 성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포털뉴스와 언론사닷컴뉴스는 물론, 이들 뉴스를 이용하는 유권자들의 정치성향을 파
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선거일 전 약 90일간 174개의 뉴스기사 댓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은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언론사닷컴뉴스와 네이버뉴스 간 비교를 위해 t-test 기법으로 실시되었
다. 분석결과 네이버뉴스 댓글은 보수정당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다음뉴스 댓글은 진보정당 후
보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비율이 더 높았다. 따라서 네이버뉴스는 정치적으로 보수성향 이용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반면, 
다음뉴스는 진보성향 이용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 온라인 뉴스, 정파성, 포털뉴스, 뉴스 댓글

Abstract　This paper aims to grasp what propensity users have in their ideology from the comments in the Web 
Portal News and the Press Website News. Through these analytical results, the political propensities of not only 
the Web Portal News and the Press Website News but also the voters who use these news media could be 
grasped. The collection of data necessary for this study has been made from the comments of 174 news stories 
for about 90 days before the election day. For the analysis, T-test has been used in order to compare Naver 
News with Daum News, the Minjoo Party of Korea with the People Power Party, and the Press Web Site News 
with Naver Ne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mments of Naver News took the higher percentage in the 
positive writings about the candidates of the conservative party.  but, in contrast, those of Daum News in that 
percentage were higher about the ones of the progressive party. Accordingly, it can be found that Naver News 
is mainly used by users with the politically conservative propensity, while Daum News is mostly used by those 
with progressiv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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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언론보도의 정치성향에 대한 이슈는 선거 시기에 집중
된다. 언론보도의 정치성향에 따른 편파성 논란은 20대 
대통령 선거 시기에도 재현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된 비

판의 대상은 포털뉴스였다. 뉴스기사의 정치성향과 관련
한 이슈화가 포털뉴스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포털뉴스의 
영향력 때문이다. 포털뉴스 이용률은 79.2%로 TV에 이
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1]. 뉴스 미디어의 편향성에 대
한 대중적 논의는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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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현실을 전제로 하며, 이 같은 편향성은 뉴스에 대한 설
명과 편집을 통해 이루어진다[2]. 따라서 포털뉴스의 편
향성은 정치적 또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언론사의 뉴스기
사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포털은 뉴스기사의 편파성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새로
운 뉴스서비스 방식을 도입해 왔으며, 최근에는 AI 프로
그램에 의해 게이트키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AI 알고리즘의 공
개를 요구하면서 편파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포털뉴스
의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뉴스기사와 댓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뉴스기사를 대상으로 한 언론보도의 공정성
에 대한 연구는 온·오프라인 미디어 모두 선거보도에 집
중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미디어는 포털뉴스에 집중되
고 있다[3][4][5][6]. 또한 댓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정 
미디어 이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포털뉴스의 정치성
향을 이해하기도 한다[7][8][9].

포털뉴스의 정치성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20대 대선
이 시작되면서 확산되었다. 즉 네이버뉴스는 보수성향, 
다음뉴스는 진보성향의 구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몇몇 연구는 대중의 인식과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7][8][9]. 기존 연구들은 
주제어 또는 특정 단어를 추출하거나 실험참여자와 무작
위로 선정된 뉴스 이용자 대상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방식과 달리 샘플로 선정
된 모든 댓글을 모두 정독하여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 같
은 방법은 뉴스 이용자들의 의견표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뉴스 미디어 편향성의 주요 동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가 고정된 편향성을 가지
고 있다는 대중적 정서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디어 시장의 
정파적 편향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특정 시점의 특정 이슈
와 사건에 대한 정파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정
확하다[2]. 정치 선거 기간과 후보에 대한 언론보도의 공
정성 관련 연구는 특정 시점의 특정한 이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의 정치와 대중매
체는 정파적 양극화 과정을 겪었으며, 이 같은 정파성은 
언론보도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 최근 양당 간의 이
념적 거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정파적 양극화로 정
치상황이 악화되고 있다[10]. 정파성의 양극화는 언론보

도의 양극화로, 언론보도의 정치적 양극화는 유권자의 양
극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택이 풍부한 현재의 미디
어 환경에서 언론보도의 양극화 현상은 다양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언론의 정치성향은 이
용자의 미디어 이용행위에, 이용자들의 정치성향은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관계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 분석을 통해 포털뉴
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포털뉴스의 객관성 논의
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2.1 뉴스기사와 이용자들의 정치성향
온·오프라인 뉴스 미디어의 정치성향은 뉴스기사의 프

레임(frame)과 이미 생산된 정치성향의 뉴스기사를 선택
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언론사의 뉴스기사는 프레임 방
식으로, 포털뉴스는 언론사 뉴스기사 대상의 게이트키핑
을 통해 이루어진다. 뉴스 미디어의 정치성향은 뉴스제작 
방식을 통해 드러나며, 정치성향의 영향력은 뉴스조직에 
대한 위협 및 기회와 관련된 특정 맥락에서 다르게 나타
난다. 또한 특정 기간, 이슈, 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증가
하거나 반전될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문에
서 정치성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곳은 1면에서 
강조하는 기사유형과 사이즈가 큰 기사이다[2]. 언론, 정
치, 대중 간은 불가분의 관계로 이들의 정치성향에 대한 
탐구나 이해도 상호관계성 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의 정치성향은 정치의 당파적 양극화의 구도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정치의 이념적 거리가 훨씬 더 높은 정파적 양극화는 
정당이나 지도자에 대한 확증 편향과 상관관계가 있어 정
부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즉 
보수언론은 보수정당이나 지도자의 정책에 대해 우호적
으로, 진보언론은 비판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정치적 렌즈를 통해 채택되어 대중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안겨주게 된다[10]. 뉴스 미디어 이용자들은 뉴스기사의 
편향성에 대해 의견이 있는 뉴스기사가 의견이 없는 뉴스
기사에 비해 더 편향적이라고 인식한다. 이 과정에서 정
파적 이용자는 편견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반면, 비정
파적 이용자는 뉴스 내용이나 진행자에 대한 편견을 덜 
인식한다. 또한 정파성이 있는 이용자들은 적대적인 미디
어 이용과 일치하는 패턴으로 뉴스기사를 이용한다. 자신
과 정치성향이 일치하는 프로그램이나 진행자에 대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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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덜 인식하는 반면, 자신과 다른 정파성의 뉴스기사
나 프로그램에 대한 편견은 더 크게 인식한다[11]. 즉 정
파적인 뉴스 이용자들은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더 우호적
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뉴스 미디어나 프로그램으로, 정
파적 유대가 적은 사람들은 오락프로그램 유형으로 느리
게 꾸준히 옮겨간다는 것이다[12]. 

한편 보수/진보성향의 뉴스미디어 이용자 간 우호 및 
적대적 미디어에 대한 정파성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진보
성향의 이용자들은 보수성향 이용자들에 비해 우호적 및 
적대적 미디어의 정파성을 더 크게 인식한다[8][12]. 서로 
다른 정치성향을 지닌 유권자 모두 언론보도의 방향에 관
계없이 주류 언론보도가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
는 지각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 미디어 
이용자의 정치적 냉소나 정치적 이념 차이가 주된 요인이
며, 적대적 미디어 편견은 선거 기간에 두드러진다[13]. 
신문들의 대통령 관련 정치기사에 대한 보도는 자신들과
의 정치노선이 유사한 경우 긍정적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
하여 우호적인 보도를 더 많이 하는 반면, 정치노선이 다
른 경우에는 긍정적인 표현을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14]. 뉴미디어 이용의 정도는 정치참여와 긍정적으로 관
련되며 참여의 정도는 정파성에 의해 조정된다[15]. 

포털뉴스의 중립성에 대한 탐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17대 대선 관련 뉴스서비스의 공정성에 대한 분석에서 
각 포털 간 후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기사의 비율에서
는 차이가 있었으나[3] 각 보수/진보신문의 뉴스기사 구
성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3][16]. 18대 대선 관련 뉴
스기사 제목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공정성에는 차이
가 없었다[17]. 한편 19대 대통령 선거기사에 대한 분석
에서는 다음뉴스가 네이버뉴스에 비해 진보성향의 언론
사 뉴스기사의 구성 비율이 더 높았다[5]. 포털뉴스 이용
자들은 포털뉴스 정파성에 대한 편향성이 클수록 뉴스기
사 이용이 감소한 반면, 정파성과 유사한 뉴스기사를 더 
많이 이용한다[18].

포털뉴스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연구는 포털뉴스 
서비스의 초기 단계부터 일정 시기까지는 대체적으로 공
정성이 유지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최근 연구
들에서는 포털뉴스 간 서로 다른 정치성향의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의 차이는 연구 시점, 분석 대상 
및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포털뉴스가 
초기 단계에는 중립성을 유지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성향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뉴스기사 댓글과 이용자들의 정치성향
뉴스 웹사이트의 댓글 섹션은 뉴스기사에 대한 자유로

운 표현과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
폼이며, 댓글은 새로운 형태의 이용자 피드백으로서 뉴스 
생산과 소비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19]. 즉 댓글 섹션은 온라인 미디어가 제공하는 공개 
토론 및 아이디어 교환의 장이다[20]. 뉴스 댓글에 대한 
연구는 규범적 접근방식이 지배적이며, 미디어 참여에 중
점을 두었다. 댓글에서의 규범성은 공론장에 대한 이론적
인 논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21]. 댓글 섹션은 익
명성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 규범성을 벗어나는 혐오
적인 내용이 어렵지 않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에서 언어적 공격성과 내용의 유해성이 큰 관심사가 
된 것이다.

선거 뉴스 댓글 섹션은 부정적 표현의 내용이 많다. 지
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정적인 내용의 비율이 약 
80% 정도였는데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모두에서 부
정 댓글은 선거일에 다가갈수록 더욱 높아져 양극화 수준
은 더욱 높아졌다[6]. 이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댓글이 
더 많이 인식될수록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22]. 이는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댓글의 
욕설 내용에 동의하는 뉴스 이용자들은 이를 장려하거나 
이와 유사한 댓글을 작성하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는 자의식이 높은 사람에 비
해 자의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자의식이 낮은 사람이 부정적인 댓글 작성에 참여할 
의지를 더 강화시킨다[23]. 이 같은 악성 댓글은 더 높은 
수준의 악성 댓글로 이어질 수 있어 공격성의 위험을 확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24].

악성 댓글은 익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익명성에 
의한 댓글을 실명 댓글로 전환하면  악성 댓글은 감소한
다. 익명성의 단점은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다[25]. 온라인상의 증오심 표현은 정파성이 강한 사람들
에게 정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26]. 온라인에서 뉴스를 
공유하고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자기 강화 나
선형으로 긍정적인 나선형과 부정적인 나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나선형은 더 많은 참여로, 부정적인 
나선형은 낮은 참여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나선형은 정치적 이념이 강한 사람들이 댓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공유하는 반면, 부정적 나선형은 정
치적 이념이 낮은 사람들이 뉴스를 더 적게 공유하고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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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도 적게 남긴다[27]. 뉴스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한 인식
은 뉴스매체의 정치성향에 따라 다르다. 자신의 정치성향
과 유사한 뉴스 미디어의 댓글이 반대 성향의 댓글보다 
더 이성적이며, 덜 감정적이라고 인식한다. 보수/진보적 
성향의 이용자 모두 자신과 반대의 정치성향을 가진 뉴스 
미디어 댓글이 공중의 여론에 더 가깝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13]. 언론사닷컴뉴스가 포털뉴스 섹션에 게재될 경
우 진보성향 내용의 댓글 비율이 더 높게 구성되는 것으
로 보아 포털뉴스가 언론사닷컴뉴스에 비해 개인의 정치
성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7].

포털뉴스와 댓글의 정치성향에 대한 보수성향의 이용
자는 다음뉴스와 댓글에 더 강한 적대적인 정치성향을 지
각하였으며, 진보성향의 이용자들은 반대로 네이버뉴스
와 댓글에 더 큰 적대적 지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즉 자신의 정치성향과 다른 정치성향의 댓글을 접했
을 때 적대적 미디어 지각 수준이 높다[29]. 댓글을 자신
과 적대적인 방향으로 편향 지각할수록 댓글과 일반적인 
여론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과 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낮게 인식한다[30]. 또한 뉴스 이용자들
은 댓글을 통해 온·오프라인 공간의 여론까지 유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정적 댓글을 읽은 이용자들은 기사만 
읽은 이용자들에 비해 뉴스기사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
고, 뉴스기사가 네티즌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도 낮다고 
인식한다[31].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 이용자들의 특성
은 다음뉴스 이용자들이 네이버뉴스 이용자들에 비해 진
보성향을 지닌 비율이 더 높았으며, 포털뉴스가 외부영향
과 언론사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이며 중립적
인 편집을 하고 있다는 인식의 비율이 더 높았다[9].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보수/진보언론의 뉴스기사 구
성 비율, 뉴스기사와 댓글 내용을 대상으로 뉴스미디어와 
이용자들의 정치성향이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 댓글에 나타난 각 포
털뉴스 이용자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한 후 이를 통해 두 
포털뉴스의 정치성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포털뉴스 댓글에 나타난 뉴스 이용자들의 
정치성향(보수/진보)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 댓글에 나타난 각 
후보에 대한 뉴스 이용자들의 정치성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언론사닷컴뉴스와 네이버뉴스 댓글에 나

타난 뉴스 이용자들의 정치성향은 어떠한
가?

연구문제 4. 언론사닷컴뉴스와 네이버뉴스 댓글에 나
타난 각 후보자에 대한 뉴스 이용자들의 
정치성향은 어떠한가?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 수집은 2021년 12월 4일 ~ 2022년 3월  8일 기

간에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 댓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 분석 샘플은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 섹션에 동시적으
로 노출되고 있는 동일한 뉴스기사 댓글을 선정하였다. 
포털 간 뉴스기사의 업로드 및 노출시간에 따라 뉴스검색 
시 동일한 언론사의 뉴스기사가 두 포털뉴스 섹션에 동시
에 노출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댓글 수는 차이가 있다. 따
라서 두 포털뉴스 중 댓글 수가 많은 것은 댓글 수가 적은 
것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2차 자료 수집은 언론사닷컴뉴
스 댓글과 네이버뉴스 댓글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언론
사닷컴뉴스 댓글 수는 포털뉴스에 비해 매우 적어 상대적
으로 댓글이 많은 뉴스기사를 선정하고 이와 동일한 뉴스
기사를 네이버뉴스에서 검색하여 댓글이 많은 것은 적은 
댓글 수에 일치하도록 하였다. 샘플은 포털뉴스는 모두 
뉴스캐스트 방식의 뉴스 섹션에서, 언론사닷컴뉴스는 언
론닷컴 사이트에서 수집하였다.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 
간 비교분석을 위한 뉴스기사 수는 총 174건, 이에 대한 
총 댓글 수는 28,960건이었으며. 언론사닷컴뉴스와 네이
버뉴스 간 비교분석에 이용된 기사 수는 134건, 이에 대
한 총 댓글 수는 16,630건이었다. 

3.2 댓글내용 분류 방식 및 통계기법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 섹션에 게재된 동일 기사의 댓

글 내용을 긍정/부정으로 구분하여 데이터화 하였다. 대
선 후보 중 국민의힘 후보를 보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진보로 구분하여 두 후보에 대한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 
댓글의 내용을 분류하였다. 즉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 섹
션에 게재된 동일한 기사를 대상으로 국민의힘 후보에 대
한 긍정/부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긍정/부정의 댓
글 내용을 통해 포털뉴스의 정치성향 정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언론사닷컴뉴스 이용자와 네이버뉴스 이용자 간 정
치성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방
식도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 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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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news 
articles

number of 
comments

Naver + Daum Naver Daum

positive comments negative 
comments positive comments negative 

comments positive comments negative 
comments

174 29,860 8,872 20,988 4,196 10,734 4,676 10,254
29,860 14,930 14,930

Table 1. The number of the comments of Naver and Daum News

Number of news 
articles

number of 
comments

Naver Daum
the Minjoo Party of Korea the People Power Party the Minjoo Party of Korea the People Power Party

174 29,860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1,510 5,890 2,686 4,844 3,753 3,647 923 6,607

7,400 7,530 7,400 7,530

Table 2. The content of the comments of Naver and Daum 

리고 언론사닷컴뉴스와 네이버뉴스 간 비교를 위해 t-검
증 기법을 이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포털뉴스 이용자들의 정치성향
연구문제 1의 포털뉴스 댓글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민

주당과 국민의힘의 두 대통령 후보에 대해 긍정평가 
29.7%, 부정평가 70.3%의 비율로 나타났다. 네이버뉴스 
이용자들은 긍정평가 28.1%, 부정평가 71.9%였으며, 다
음뉴스 이용자들은 긍정평가 31.3%, 부정평가 68.7%의 
비율로 구성되었다<Table 1>.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 이
용자들의 두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긍정보다 부정 내용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t=-12.67, df=346, p=.000).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 간 긍정과 부정평가에 대한 비교
는 산술적으로 다음뉴스가 네이버뉴스에 비해 긍정평가
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
다. 각 포털뉴스에서 긍정과 부정평가에 대한 비교결과 
네이버뉴스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모두에서 긍정보
다는 부정평가의 비율이 더 높았다(t=-12.01, df=172, 
p=.000, t=-5.90, df=172, p=.009). 국민의힘 후보에서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6.31, df=172, 
9=.000). 네이버뉴스에서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다
음뉴스에서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긍정보다 부정적 인
식이 더 높았으며, 다음뉴스의 민주당 후보에 대한 긍정
과 부정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국민
의힘 후보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6.31, 
df=172, 9=.000).

연구문제 2는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 섹션에 동시에 
노출된 뉴스기사 댓글을 통해 포털뉴스 이용자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각 포털뉴스의 두 후보에 대한 
긍정과 부정 댓글 비율은 네이버뉴스의 경우 민주당 후보 

긍정 20.4%, 부정 79.6%였으며 국민의힘 후보 긍정 
35.7%, 부정 64.3%였다. 다음뉴스는 민주당 후보 긍정 
50.7%, 부정 49.3%, 국민의힘 후보 긍정 12.2%, 부정 
87.8% 등이었다(Table 2).

네이버뉴스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긍정에 대
한 차이검증 결과 민주당 후보에 비해 국민의힘 후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t=-4.214, df=172, p=.000). 부정에서는 
평균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다음뉴스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긍정은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민주당 후보가 훨씬 높
게 나타났다(t=10.12, df=172, p=.000). 부정에서는 국민
의힘 후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t=-7.23, df=172, p=.000).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 간 민주당 후보의 긍정에 대한 비
교는 네이버뉴스에 비해 다음뉴스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
다(t=-7.409, df=172, p=.000). 부정에서는 다음뉴스에 
비해 네이버뉴스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t=5.513, df=172, 
p=.001).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 간 국민의힘 후보에 대
한 긍정은 민주당 후보에 비해 국민의힘 후보가 훨씬 높
게 나타났다(t=6.949, df=172, p=.000). 부정에서는 국민
의힘 후보에 비해 민주당 후보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4.2 언론사닷컴뉴스 및 네이버뉴스 이용자들의 정치성향
연구문제 3의 언론사닷컴뉴스와 네이버뉴스 댓글 내

용에 대한 분석결과 언론사닷컴뉴스와 네이버뉴스의 두 
정당 후보에 대한 전체 댓글 내용은 긍정 18.9%, 부정 
81.1%였으며, 각 사이트에서는 언론사닷컴뉴스 긍정 
19.2%, 부정 80.8%, 네이버뉴스 긍정 18.7%, 부정 81.3%
의 비율로 구성되었다(Table 3). 언론사닷컴뉴스와 네이
버뉴스 전체 댓글은 긍정보다 부정 내용이 훨씬 높았다
(t=12.78, df=266, p=.000).

연구문제 4의 언론사닷컴뉴스와 네이버뉴스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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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news 
articles

number of 
comments

 Press Web Site News+ Naver News Press Web Site News Naver News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134 16,630 3,146 13,484 1,595 6,720 1,551 6,764
16,630 8,315 8,315

Table 3. The number of the comments of Press Web Sited and Naver News 

Number of news 
articles

number of 
comments

Press Web Site News Naver News
the Minjoo Party of Korea the People Power Party the Minjoo Party of Korea the People Power Party

134 16,630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502 3,879 1,093 2,841 476 3,905 1,075 2,859
4,381 3,934 4381 3,934

Table 4. The content of the comments of Press Web Sited and Naver News

정당 후보 간 긍정과 부정 댓글에 대한 분석결과 민주당
과 국민의힘(t=11.69, df=132, p=.000, t=-6.14, df=132, 
p=.000) 네이버뉴스의 민주당과 국민의힘(t=-12.38, df= 
132, p=.000, t=-6.68, p=.000) 후보 관련 뉴스기사에 대
한 댓글에서도 모두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의 비율이 
더 높았다(Table 4). 네이버뉴스에 비해 언론사닷컴뉴스
에서 긍정과 부정 비율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언론사닷컴뉴스에서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긍
정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더 높았으며(t=-3.13, df=132, 
p=.000), 부정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
(t=2.74, df=132, p=.007). 네이버뉴스에서도 긍정에서
는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비해 더 높았으며
(t=-3.73, df=132, p=.000) 부정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더 
높게 나타났다(t=2.94, df=132, p=.004). 언론사닷컴뉴
스와 네이버뉴스 모두에서 긍정은 국민의힘 후보에서 부
정은 민주당 후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언론사뉴
스와 네이버뉴스 간 민주당 후보에 대한 긍정((t=.183, 
df=132, p=.213)과 부정(t=.073, df=132, p=.977)에 있
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뉴스와 네이
버뉴스 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긍정(t=.113, df=132, 
p=.332)과 부정(t=-040, df=132, p=765) 모두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언론사뉴스와 네이버뉴스 이
용자들 간 정치성향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언론보도의 정파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오랜 역사성
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에도 주요 연구의 한 분야로 이와 
관련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선거 시기에는 정파
성에 의한 언론보도의 편향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논의
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분석결과를 다
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의 긍정/부정의 비율은 

약 30/70%였으며, 언론사닷컴뉴스와 네이버뉴스 댓글에
서는 약 19/81%로 나타났다. 이 같이 선거 후보 관련 뉴
스기사의 댓글에서 부정적 표현이 많은 것은 두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유권자들이 정치성향에 따라 집
단화되어 자신의 정치성향과의 일치여부에 따라 정당이
나 후보에게 긍정/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선거에
서 정치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적극적인 유권자로 자신의 
정치성향과 다른 후보에 대한 적대적 인식으로 부정 의견
이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선거 후보의 
캐릭터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비호감 등의 감정이 자
유롭게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댓글이 긍정보다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 것은 유권자 자신의 정치성향과 다른 후보에 
대한 적대감과 후보의 캐릭터에 대한 비호감이 반영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를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
보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네이버뉴스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긍정 비율이, 다음뉴스에서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긍정 비율이 더 높았다. 따라서 네이버뉴스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 다음뉴
스는 진보성향의 이용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언론사닷컴뉴스와 네이버뉴스 댓글에 대한 분석
에서는 언론사닷컴뉴스가 네이버뉴스에 비해 각 정당 후
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두 뉴
스 사이트 모두에서 긍정의 비율은 민주당 후보에 비해 
국민의힘 후보에서 더 높았으나 언론사닷컴뉴스에서의 
두 후보 간, 네이버뉴스에서의 두 후보 간 긍정/부정에 대
한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뉴스 사이트 이
용자들의 정치성향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사이트 뉴스 이용자의 정치성향이 유사한 것은 다
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포털뉴
스에 대한 댓글 수는 풍부한 반면, 언론사닷컴뉴스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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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는 매우 적다. 따라서 댓글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뉴스기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뉴
스기사는 주로 메인 언론사닷컴뉴스에 집중된다. 이에 따
라 분석에 이용된 언론사닷컴뉴스는 조선, 중앙, 동아, 경
향, 한겨레 등의 뉴스기사 비율이 높았으며, 조선, 중앙, 
동아 등의 보수언론의 뉴스기사가 60%, 한겨레, 경향 등
의 진보언론의 뉴스기사 비율이 30%였다. 이와 반대로 
진보언론의 뉴스기사가 더 높게 반영되었다면 다른 결과
로 나타날 가능이 있다. 언론사닷컴뉴스와 네이버뉴스에
서 국민의힘 후보 관련뉴스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민주
당 후보 관련 뉴스기사에서는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볼 
때 이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전체적인 결과로 볼 때 선거 기간에 반복적으로 제기
되는 포털뉴스의 정치성향에 대한 선행연구[5][9][17][29]
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네이버뉴스는 보수적인 반면, 다
음뉴스는 진보적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대중의 주
장이나 인식의 구도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네
이버뉴스와 다음뉴스의 보수/진보성향의 뉴스기사를 구
분하지 않고 두 포털뉴스에 동시에 노출된 하나의 동일한 
뉴스기사의 댓글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포털뉴
스에 의한 뉴스 이용자들의 정치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차
원이라기보다 이미 인식된 포털뉴스의 정치성향에 따라 
자신의 정치성향에 부합하는 미디어 뉴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수 있다. 다시 말
해 보수신문의 뉴스가 다음에 노출되면 진보성향의 뉴스 
이용자들의 댓글 비율이 높아지고, 진보신문의 뉴스가 네
이버에 노출되면 보수성향 뉴스 이용자들의 댓글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볼 때, 20대 대선 후보 관련 뉴스기사 
댓글에 나타난 이용자들의 정치성향은 뉴스의 편집과정
에서 형성되는 정치성향이 뉴스 이용자들에 영향을 미치
는 단계를 넘어 자신의 정치성향과 일치하는 뉴스 미디어
의 선택적 이용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다. 

언론보도의 정치성향은 특정 시점의 특정 이슈와 사건
에 대한 분석이 더 정확하고[2] 미디어 이용자의 정치적 
이념 차이에 의한 적대적 미디어 편견은 선거 기간에 두
드러진다[13].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정치적, 이념적 스펙
트럼을 아우르는 미디어가 풍부하여 정파적인 뉴스 이용
자들은 각자의 정치성향에 더 우호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
는 뉴스 미디어나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이용한다[14]. 
즉 뉴스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치성향에 최적화된 뉴스 미
디어를 탐색하여 이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는 정치성향이 다른 정당 후보 간 대결이라는 선거구도 

하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성향과 일치한다고 인식
한 포털뉴스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에 따
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두 후보에 대한 뉴스기사의 댓글은 부정적인 내
용에 혐오적인 표현이 매우 많았다. 이 같은 표현 내용을 
통해 두 정당 후보 지지자들 간 정치성향의 양극화가 심
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댓글의 혐오적
인 표현은 더 혐오적인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격
성의 위험한 확대를 초래하는데 단초를 제공한다[25]. 선
거 보도에서 언론의 역할은 적극적인 유권자들이 후보 선
택의 최종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른 사람들의 견해를 균형
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성향이 강한 적극적인 
유권자들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뉴스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성향과 유사한 
뉴스 미디어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뉴스 이용자들도 다
른 사람의 편향성에 편승하지 않는 차원에서 뉴스 미디어
를 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미디어 이용자
들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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